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김승연 한화회장 경영일선 복귀
사회봉사활동 200시간 명령 이행 … 대표이사직 2곳만 보유 활동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2월15일 귀국함으로써 사실상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12월17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9월 아들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및 사

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뒤 9월17일 일본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지친 심신을 추스르고 새로운 경영구상에 몰두

해왔다.

김승연 회장은 앞서 주치의에게 정기진단을 받기 위해 11월6일 일시 귀국했다가 11월9일 다시 일본으로 출

국한 바 있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곧 법무당국에서 사회봉사활동 이행에 관한 교육을 받은 뒤 앞으로 200시간에 해

당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룹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면서 사회봉사 활동을 이행하는 동시에 그룹 업무를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경영 일선에 복귀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김승연 회장은 건설업 면허를 가진 한화건설과 한화L&C(옛 한화종합화학), 한화테크엠 등 3개 계열

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판결을 받은 등기이사를 3개월 사이에 교체하지 않으면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승연 회장은 앞서 한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3사 대표이사까지 내놓음으로써 한화갤

러리아, 드림파마 등 2곳의 대표이사직만 보유하고 경영활동을 하게 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

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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